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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논문은 온라인 미디어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제 3자 효과 가설을 이론적 틀

로 삼아 검증하였다. 미디어를 제공하는 “쓰는 자”의 입장이 아닌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읽

는 자”의 수용적인 미디어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설문조사의 응답자

들은 댓글 읽기가 개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 크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지각된 미디어 영향력은 악성댓글 작성자에 대

한 법적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으로 상관되었고, 댓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댓글 폐지론과 부정적으로 상관되었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가 지닌 함의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가설

  연구가설 1 : 댓글이 전달하는 쟁점에 관련된 정보가 사실로 믿어질수록 댓글 읽기가 개

읜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연구가설 2 : 댓글이 전달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실제 여론동향과 일치한다고 믿어질

수록 댓글 읽기가 개인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연구가설 3 : 수용자들은 나의 의견에 댓글 읽기가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지각할 것이다. 

  연구가설 4 : 개인의견 형성에 있어 댓글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연구가설 5 : 개인의견 형성에 있어 댓글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댓글 폐지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연구결과

  연구가설 1에 대한 결과 : 응답자들은 댓글 읽기가 어느 정도 쟁점에 대한 자기 의견 형

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댓글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태도는 댓글 읽기가 개인의견

에 미치는 효과 지각과 긍정적으로 상관되었다. 연구가설 1 지지됨.)

  연구가설 2에 대한 결과 : 댓글 의견과 실제 여론과의 일치성에 대한 태도 역시 댓글 읽

기가 개인의견에 미치는 효과 지각과 긍정적으로 상관되었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댓글 

읽기가 자기 의견에 영향이 크다고 대답하였다. (연구가설 2 지지됨.)

  연구가설 3에 대한 결과 : 자신이 댓글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보다 남들이 더 댓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댓글의 진실성에 대해서 제 3자 

효과 지각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나의 의견보다는 남들의 의견이 댓글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연구가설 3 지지됨.)



  연구가설 4에 대한 결과 : 댓글 읽기의 지각된 미디어 영향력이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제

재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가설 4 지지됨.)

  연구가설 5에 대한 결과 : 댓글 읽기의 지각된 미디어 영향력과 댓글 폐지론에 대한 태도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지지되지 않았다. (연구가설 5 기각됨.) 

채택한 이론 · 현상과의 연결

  인터넷에서 대중들이 가장 쉽게 참여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의 한 종류인 ‘댓글’이 여

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본 연구논문이다. 댓글을 읽는 것 자체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 응답자가 많았다.(연구가설 1) 이는 연구가설 2로 이어져 

댓글이 실제 여론과의 일치할수록 개인의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수면자 효과’

이론에서 설명하는 최초 근원이 아닌 정보만 남아 대다수의 여론으로 받아들여질수록 자기 

의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댓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의 댓글에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댓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제 3자 효

과 이론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댓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악성 댓글이나 

루머 역시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댓글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

할수록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제재를 찬성하는 것은 댓글이 미치는 효과를 지지한다.

  연구결과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 개인의견 형성에 ‘댓글’이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

된다면 여론형성에도 ‘댓글’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